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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owth of internet infrastructure and a tremendous increment of internet users lead actively to 

found internet newspaper publishing companies, which are able to dig up and publish own news 

articles. In disregard of these quantitative growth of internet newspaper companies,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m doesn't coincide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Therefore, to require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build healthy media environment, Korean government has put in force 

registration system of internet newspaper company. According to this system, internet newspaper 

companies have to produce at the inside over 30 percent of weekly publications, and this requisite 

increases the needs of its verific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echnologies to measure the 

self-supplied news volumes of internet newspaper company, examines validity of them, and presents 

appropriate method to measure. To compare huge amount of news articles rapidly, the presented 

method is based on the modified edit-distance, which reflects human cognition of word and empirical 

information related with it. To prove correctness of our presented method, we show experimental 

results for some real internet news articles.

▸Keyword : Internet Newspaper, Document Similarity, Edit-distance, Needleman-Wunsch Algorithm

I. Introduction

오늘날 인터넷 인프라의 놀랄만한 성장으로 인터넷 언론들

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웹2.0의 보편화와 모바일 

플랫폼의 확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인

터넷 언론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웹2.0의 보편화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여 자신만의 공간뿐만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의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90년대 초중반 시작된 인터넷 신문은 수익과 무관하게 오프

라인 신문사의 인지도 강화와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초기에 신문사가 생산한 뉴스를 단순히 인터넷으로 게재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 인터넷 인프라의 

성장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독자적인 

기사를 발굴하여 게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터넷 신문 창

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즉, 단순히 종이 기사를 옮겨 인

터넷으로 서비스 하는 종속형 인터넷 신문이 아닌 독립형 인터

넷 신문의 급속히 증가하였다. 나아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참

여와 개방을 통한 높은 상호작용성을 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인

터넷 미디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시민 기자 등과 

같이 사용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신문은 1995년 국내에서는 중앙일보가 처음

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

행물 현황 등록 일람표’에 따르면 1997년에 18개에 불과하던 

인터넷 신문은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

의 개수는 5,950개로 등록된 전체 정기간행물의 34%를 차지하

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 국내에서는 1997년 야후에

서 처음으로 뉴스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뉴스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였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인터넷 포털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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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약 40개가 넘는 언론사로부터 하루 약 5,000개 이상의 기사

를 공급받아 500개 이상을 게시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뉴스의 4대 매체에 대한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도

달률(국내 인터넷 이용자 대비 해당 사이트 순방문자의 비중) 

1% 이상인 뉴스 사이트는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터넷 뉴스는 즉시성과 전파의 확산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

력을 지니고 있으며, 신뢰성, 유해광고, 왜곡 보도, 과도한 경쟁

에 따른 흥미위주의 자극적 기사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전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7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인 신문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신문의 등록제를 시행하기에 이

르렀다.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사는 독자적 취대 인

력 2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이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 

신문 등록제는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 신문법 개정은 언론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1인 미디어 시대에 역행하는 시

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

에서는 신문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은 논외로 하고, 현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 요건 중의 기사의 자체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을 다룬다.

본 논문은 인터넷신문 자체기사 생산량 측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기술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간단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문제

점을 제시하고, 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 방법들을 

나열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한 뒤,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Methods to Measure Similarity

between Documents

1. Background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인터넷신문기사는 자체 

생산되는 경우, 다른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제공받아 단순 유통

하는 경우, 제공받은 신문기사를 통해 재생산하는 경우, 도용하

거나 표절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중 법률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통

하는 경우와 재생산하는 경우,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경우를 제

외한 자체 생산되는 기사의 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다른 어느 인터넷신문사에서도 생산되지 않은 고유의 자체 기

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들을 정량화하여 

기사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문기사에 대한 모방이나 도용,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기록

물을 원저자의 동의 없이 전부, 혹은 일부를 도용하는 것인데,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개념적

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표절이나 도용의 판단을 위한 

유사성 정도를 구분한다면 다음의 크게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① 완전히 동일한 경우

② 어느 한 기사의 내용이 다른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기사 내용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

④ 주제는 동일하나 표면적 형태는 다른 경우

⑤ 완전히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①, ②, ③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되지만, ① 완전

히 동일하거나 ⑤ 완전히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②, 

③, ④의 세 가지 경우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매우 어렵다. 또한 ④의 경우에도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대치하거나 조사와 어미의 활용 형태를 변경한다면 의

도적 표절의 경우라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②

나 ③의 경우에 문장이나 단락을 문맥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교묘히 재배열하는 경우에도 표절의 탐지가 용이하지 않다. 또

한 반대로 ②나 ③에서 제한적인 내용을 가져오되 출처를 명시

한다면 표절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의 표절 검사를 위한 방법은 모든 신문 

기사 쌍을 서로 비교하되 비교 대상 단어의 표면적인 형태를 

직접 비교하는 문자열 일치 방법(KMP, Boyer-Moore)을 사용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인터넷 신문사의 개수를 

1,000개라고 가정을 하고, 각 신문사별 주당 게시 기사 수를 

300개, 그리고 기사의 평균 길이를 1,024bytes라고 가정하면 

비교 횟수는 식 (1)과 같이  × 회이다. 

 × × ≈  ×  (1)

따라서 1byte 문자 비교시간을 초라고 가정을 한다면 

 × 년이 걸린다. 이 시간은 허용할만한 시간이 아

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단순 문자열 일치 알고리즘은 

완전 일치 문자열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② ~ ④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② ~ ④와 

같은 부분적으로 유사한 재생산되는 경우나 부분 표절 같은 경

우에 대해 적용하려면 문자열 중간에 임의의 길이의 불일치, 혹

은 대치, 삭제, 재배열 등의 문자열을 허용해야만 한다. 이럴 경

우 비교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경우에 대해 적응력 있게 빠른 시

간 안에 모방이나 표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단순한 

문자열 일치의 방법을 넘어서는 기법들이 요구된다. 이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고, 자체기사 생산량을 측정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타당성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각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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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몇 가지 장점을 취하여 자체기사 생산량 측정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한다.

2. Information Retrieval Methods

기사의 독자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기준 문서를 다른 

모든 문서와 일대일 비교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보검색과정과 

동일하다. 정보검색은 용어, 혹은 색인어, 키워드, 등과 같은 정

보 식별자(information identifier)로 각각의 문서를 특징 지워

주고, 이 특징 정보의 비교나 특징 정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

여 문서들 간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정보검색 방법에서 용어의 빈도에 기반한 벡터 공간 모형

[1]의 첫 번째 문제점은  충분한 문서가 이미 수집되어 있어야

만 한다는 것이다. 즉, 통계량으로서 가치 있는 량의 문서가 수

집되지 않는다면 벡터 공간 내에서의 문서들 간의 일대일 유사

도 거리는 다른 문서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무의미해진다. 충

분한 문서가 수집되어야만 여러 문서들 간의 벡터 공간상의 거

리가 가치 있어진다.

더욱 치명적이 문제점은 문서 내에서의 문맥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정보검색 기반 방법에서는 용어의 발생이 서로 

독립적이라 가정하여 문서 내에 발생하는 용어 빈도만으로 문

서를 벡터 공간 내에 사상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유

사한 문서를 놓칠 가능성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본 논문에서 주

요 쟁점이 유사하지 않은 문서를 구분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다.

반면 정보검색 기반 방법의 장점은 표면정보에 민감하지 않

다는 것이다. 이 장점은 앞서 기술한 독립 가정에 의한 빈도 기

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

는 문제이다. 즉, 정보검색 방법의 이러한 장점은 너무나 과도

해 곧바로 단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검색 방법을 유사 

문서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맥 정보나 표면 정보에 좀 

더 민감하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장점은 비교를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사도 

계산을 위한 정보를 구축하는데, 즉, 색인어를 추출하여 역파일

을 구성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산시 

빠른 속도는 정보검색 기반 방법의 최대 장점이다.

3. Edit distance

신문 기사를 포함한 일반 전자 문서의 유사성 검사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편집거리(edit distance)라는 방법[2-6, 8]이 

존재한다. 편집거리는 비교하는 두 문자열의 유사성 정도(엄밀

히는 비유사성 정도)를 문자의 표면 정보를 직접 비교하여 측

정하는 방법이고, 각 응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변형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이 편집 거리 알고리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은 만약 

일련의 행위의 집합이 항목열에 의해 기호적으로 주어질 수 있

다고 했을 때, 두 기호열 표현을 직접 비교에 의한 두 행위열의 

비교의 필요성은 행위들의 패턴을 규명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편집 거리 알고리즘에는 몇 가지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데, 

본 절에서는 편집거리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편집거리 알고리즘

의 유사도 평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신문 기사 내용의 독자 

기사 판단 방법을 소개한다. 본 절에서 소개하는 알고리즘은 기

본적으로 비교 단위가 문자인데, 물론 문자를 비교 단위로 하더

라도 문서 비교 문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자연언어 

문장에서 의미의 기본 단위인 단어나 형태소를 비교 단위로 삼

는 것이 직관적으로 더 가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특

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문자를 단어나 형태소로 간주하고, 문

자열은 문장, 혹은 문서를 의미하게 된다.

3.1 Hamming Distance

Hamming 거리척도[2]는 통신 분야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오

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정길이의 이진 코드에서 비트의 뒤

바꿈 수로 판단하였다. 즉, 동일한 길이의 두 문자열 사이의 

Hamming 거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서로 다른 

기호들의 수이다. 즉, 비교 대상의 두 문자열에 대하여 한 문자

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대치 연산의 수이다. 

가능한 대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여기서는 최소 

개수를 의미한다.

3.2 Levenshtein Distance

두 문자열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한 Levenshtein 알고리즘

[3]은 패턴 인식, 생물정보학, 철자오류 교정, 음성인식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 알고리즘은 개념적으로 한 문자열

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문자열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삽입, 

삭제, 교체 연산의 최소 횟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 값이 크

면 클수록 비유사성 정도가 커지는 문자열 비교를 위한 비유사

성 척도이다.

3.3 Damerau-Levenshtein  Distance

두 문자열의 비교를 위한 Damerau-Levenshtein 거리 척도

[4]는 워드프로세서에서의 철자 오류 교정을 위해 제안되었다. 

이 척도는 Levenshtein 거리 척도와 동일하게 비교 대상이 되

는 두 문자열에 대해 하나의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삽입, 삭제, 교체 연산의 최소 개수를 의미한다. 그러

나 Levenshtein 거리 척도와는 달리 한 문자열 내에서 이웃하

는 두 문자의 교환 연산을 한 개의 연산으로 간주한다.

3.4 Sequence Alignment Algorithm

서열 정렬(sequence alignment) 알고리즘[5,6]은 생물정보

학 분야에서 단백질이나 아미노 염기 서열에서 존재하는 부분 

서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서열 정렬의 목적은 관

심 대상 서열과 상동성이 높은 서열들을 파악하여 서열의 기능

을 추정하거나 관련 있는 서열들 간의 정략적 상관관계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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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서열 정렬 알고리즘은 Levenshtein 거리 척도에서 삽입, 삭

제 교체, 그리고 일치에 대한 가중치 집합을 일반화한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 비유사성(dissimilatiry) 척도인 Levenshtein 거

리 척도와는 달리 서열 정렬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유

사성 척도이다. 따라서 Levenshtein 거리 척도에서의 각 연산

에 대한 가중치는 해당 연산의 빈도수를 세는 역할만을 수행하

지만 서열 정렬 알고리즘에서 삽입, 삭제, 교체 연산은 유사성 

정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므로 벌점(penalty)이 주어지고, 

일치에 대해서는 유사성 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이점

(advantage)을 주게 된다.

4. Dotplot

점도표(dotplot) 방법[7]은 원래 생물정보학학 분야에서의 

연구가들이 DNA열의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 연구를 위해 

시작한 방법으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에서 비교되는 두 문

자열 매치의 패턴들을 시각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생

물정보학 분야에서와 유사하게 일반 문서들 간에서도 유사한 

서열(sequence)들을 찾아 전체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쉽게 확

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문서들은 띄어쓰기 단위, 혹은 형

태소 단위 등으로 분리하는 토큰화 과정을 수행한 뒤 각 토큰

의 쌍들에 대해 쌍비교가 이루어진다. 토큰들이 일치하는 위치

에 점을 찍거나, 혹은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한가지의 색으로 

점을 찍어 2차원의 점도표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문서에서 세 번째 토큰이 또 다른 다섯 번째 토큰과 일

치한다면 점도표 매트릭스의 (3, 5) 위치에 점 하나를 찍는 방

식이다. 이렇게 완성된 점도표의 패턴은 사각형과 대각선의 시

각적 이미지를 통해 해석된다.

III. The Proposed Method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과 기술들의 장단점

을 토대로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탐색 

범위 축소, 문맥의 반영, 표면 정보의 민감성 완화, 비교 횟수 

축소 문제를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한다.

A New Document

Fig. 1. Latticed Space

탐색 범위 축소를 위해 먼저 빈도기반의 정보검색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교 대상이 되는 문서의 그룹화를 수행한다. 이때, 

수행하는 그룹화는 그룹이 서로 최소한 30~50% 정도는 중첩

되어야만 한다. 또한 각각의 그룹은 하나의 중심점을 갖는다. 

비교하고자 하는 문서의 입력이 들어오면 Fig. 1과 같이 문서 

벡터를 통하여 해당 문서와 가장 가까운 그룹의 중심점을 찾아

낸다. 그 중심적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문서만을 대상으로 편

집 거리 기반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를 수행한다.

문맥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연속 일치되는 부분은 길이에 비

례하여 가중치를 높여주는 동적 가중치를 설정한다. 또한 표면

정보의 민감성을 완화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된 어간/어근의 품

사열의 유사도를 통합적으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비교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명사, 부사, 기

호 등을 포함하고 문서의 의미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어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어절 내에서도 형식 형태소를 제

거하고 남은 어근/어간에 대해서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만을 

비교한다. 즉 ‘경찰은 쪽지가 발견된 뒤 수색작업을 벌이면서

도’라는 내용에 대해 비교 대상 문자열은 ‘수색작업을’에서 형

태소 분석된 ‘수색작업’과 ‘을’이라는 내용형태소와 형식형태소 

중 형식형태소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내용형태소 

‘수색작업’에서 첫 번째 문자 ‘수’와 마지막 문자 ‘업’이 비교 대

상 문자열이 된다. 따라서 위 문장에서 비교 대상 문자열은 ‘경

찰 쪽지 발되 뒤 수업 벌며’가 된다.

실험 평가를 위해 구현한 소규모 시스템에서 문자열 비교는 

편집거리 방법들 중 Needleman-Wunsch 알고리즘[8]에 기반

한 전역적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면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완화하기 위한 표제어 정보나 품사 및 의미 정보와 같은 언어

적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단어(어절)의 경계 문자만을 비

교하였기 때문에 민감성 완화뿐만 아니라 비교의 빈도수까지도 

줄여 더 빠른 속도로 동작할 수 있었다. 

사용한 Needleman-Wunsch 알고리즘은 식 (2)와 같으며 

이 식에서의 가중치 값들은   ,   ,  로 설정

하였다. 계산 결과 에 대하여 순위화를 위한 일반화는 문

서의 길이 의존성을 제거한 식 (3)에 의해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max










  

   

case
case

   case

 











case
case

 case

where    i f    match

 i f  ≠  mismatch

(2)

 

 ×min   ×  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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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두 신문 기사 와 에 대한 유사도

는 100이라는 결과가,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두 신문기사, 

즉,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단어가 단 한 개도 

없는 두 신문 기사의 경우 0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IV. Evaluations and Analysis

실험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규모(매출액)가 크고 기

사 웹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 정보 데이터의 처리가 용이

한 순으로 1개의 통신사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인터넷신문사를 

선정하였다. 이 신문사로부터 2007년 12월 13일 11시 경에 속

보로 올라온 기사를 무작위로 50개씩 총 200개의 기사를 수집

하였다. Table 1은 4개의 인터넷 신문사로부터 추출한 기사의 

수와 길이를 보여준다.

Inc. Y Inc. S Inc. J Inc. H Total

# of news 50 50 50 50 200

avg. bytes 1,899 1,725 1,728 1,931 1,821

total bytes 94,950 86,250 86,400 96,550 364,150

Table 1. the number and length of news collection

Table 2는 수집된 신문기사 내용 중에 있는 인용정보를 토

대로 수작업으로 자체 생산량을 조사한 것이다. Table 2는 임

의로 수집한 기사에 대한 통계이므로 자체 생산 기사 수와 타

사 인용 기사 수에서  타사 기사 전체를 인용한 기사가 수집되

지 않아서 수집된 기사 집합 내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즉 S사는 수집된 50개의 기사 중 28개의 기사를 Y사

로부터 인용하였는데, 28개의 기사는 실제로 수집된 Y사의 기

사 집합에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numbers within parenthesis are ratio (%)

Inc.Y Inc.S Inc.J Inc.H
total
(except 

Inc. Y)

total
(including 

Inc. Y)

# of 

self-producing 

news

50

(100)

20

(40)

12

(24)

24

(48)

56

(37)

106

(53)

citation 

of

other 

Inc. 

news

Inc.Y 0
28

(56)

34

(68)

24

(48)

86

(58)

86

(43)

Inc.E 0
1

(2)
0

1

(2)

2

(1)

2

(1)

Inc.N 0
1

(2)

1

(2)
0

2

(1)

2

(1)

Inc.P 0 0
3

(6)
0

3

(2)

3

(2)

Inc.K 0 0 0
1

(2)

1

(1)

1

(0)

Table 2. Number and Length of Newspaper Collection

앞서 설명한 대로 Table 2의 기사 통계 중 타사인용 기사는 

수집된 해당 타사 기사의 문서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도 있다. 시스템은 수집된 기사를 기준으로 동작하므로 타사인

용 기사 중 수집된 해당 타사 기사의 문서 집합에 얼마나 포함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실험 후 시스템의 정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

Inc. S Inc. J Inc. H Total

8 (16%) 5 (10%) 9 (18%) 22 (15%)

Table 3. Number of news articles from other Incs

수작업으로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수집된 신문사별 

각각 50개의 기사 중 S사의 8개, J사의 5개, H사의 9개가 타사

의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모두 Y사의 기사였다. 수집된 기

사 집합 내에서는 Y사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의 기사가 Y사가 

아닌 다른 두 신문사의 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수집된 기사 집합을 기준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은 수집된 S사의 

기사 50개 중 8개가 타사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판정했을 때 

S사의 기사에 대해 정확률 100%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집 기사 총 150개 중 22개의 기사가 타사의 기사를 인용했

다고 판단한다면 시스템의 정확률은 100%가 될 것이다.

수집된 인터넷 신문 기사 데이터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얼마

나 많은 기사가 자체 생산되지 않고 타사 기사를 인용한 것인

지를 실험하였다. 먼저 Y사를 제외한 S사, J사, H사의 수집된 

각각의 50개의 문서를 기준으로 다른 신문사 기사와의 유사도

를 평가하였다. Table 4는 이에 대한 결과로 유사도 100%로 

판정한 기사가 S사에 8개, J사에 5개, H사에 9개 있었고, 

21~30%로 판정한 기사가 S사에 7개, J사에 8개, H사에 7개 

있었다. 유사도 100%라고 판정한 각 신문사의 기사는 모두 예

외 없이 수집된 Y사의 기사 집합 내에 존재하는 기사들이었다. 

유사도 100%라고 판정한 기사는 Table 3에서 수작업으로 조

사된 타사(Y사) 인용 기사수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시스템의 정

확률은 100%이다.

Newspaper Inc.

Similarity (%)
Inc. S Inc. J Inc. H Total

100 8 5 9 22

51~99 0 0 0 0

41~50 1 0 0 1

31~40 0 1 0 1

21~30 7 8 7 22

11~20 9 11 8 28

1~10 7 9 9 25

0 18 16 17 51

Total 50 50 50 150

Table 4. The number of news by similarity

Table 4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타사 기사와의 유

사도가 41~50% 범위 내의 있다고 판정한 S사의 기사 한 개와, 

타사 기사와의 유사도가 31~40%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정한 

J사의 기사 한 개이다. Fig. 2는 비교한 기사의 쌍인데, 유사도

가 43%로 나왔다. 이 두 기사는 굵게 표시된 거의 절반에 가까

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인용 표시가 없어 부분

적이지만 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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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
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전으로 접
어든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각각 ‘대세 
굳히기’와 ‘막판 대역전’을 목표로 마
지막 승부수 준비에 들어갔다.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
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고들고 범여권 단일화를 재시도해 
막판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이명박 후보는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폭로.비방전)은 
지양하고 포지티브적 정책공약 캠페인
에 주력, 남은 대선가도를 안전운행하
겠다는 방침이다. 또 무소속 이회창 후
보는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획기적 
공약을 내세워 이명박 후보와 차별화
함으로써 보수층을 총결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신당 정동영 후보는 12일 
민주화운동가인 고 지학순 주교가 봉
직했던 강원도 원주 원동성당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명
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

제17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
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전으로 접
어든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각각 `대세 
굳히기'와 `막판 대역전'을 목표로 마
지막 승부수 준비에 들어갔다.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
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고들고 범여권 단일화를 재시도해 
막판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이명박 후보는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폭로.비방전)은 
지양하고 포지티브적 정책공약 캠페인
에 주력, 남은 대선가도를 안전운행하
겠다는 방침이다. 또 무소속 이회창 후
보는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획기적 
공약을 내세워 이명박 후보와 차별화
함으로써 보수층을 총결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공교롭게도 강원도와 충북지역에서 일
정한 시차를 두고 거리유세를 갖고 치
열한 표심잡기 

：

Fig. 2. Two news of similarity 43%

Inc. J Inc. Y

중국 경제는 내년에 고도성장을 지속
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진출 해외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
일 ‘2008년 중국 경제에 대한 8가지 
질문’ 보고서에서 내년은 베이징 올림
픽이 열리는 해로, 중국이 글로벌 경
제강국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상은 수석연구원
은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며 “한국
이 중국의 산업 고도화를 기회로 활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고서 
개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뒤 줄곧 연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소득
격차 확대, 환경 파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1.4%에 이어 내년에
도 10.7%를 이어갈 전망이다. 고용 
창출, 사회 안정, 낙후 지역 개발 등을 
추진하려면 여전히 고성장 동력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발 글로벌 인플
레이션의 발생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
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물가급등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지, 서비
스나 공산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
률 또한 4.2%로 전망돼 글로벌 인플
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주식
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붕괴 가능성
도 크지 않다. 버블이 낀 건 사실이지
만, 자산가격이 내년에 조정기에 접어
들면서 상승세가 둔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위안화 절상도 급격하
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선진 7개국
(G7)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거세지만 
경제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의 의
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

중국은 내년에 고도성장을 지속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
격 버블 붕괴의 위험도 크지 않다는 의
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2008년 중국경제에 대한 8가지 질문'
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강국이 될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내년에 고성장 정책을 지속할 것인 지
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하면
서 소득격차 확대, 환경파괴, 물가상
승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도 지니계수는 0.47로 위험
수준인 0.4를 넘었고 소비자 물가 급
등으로 공산당의 핵심기반인 농민과 
근로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
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1.4%에 
이어 내년에도 10.7%의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사회안
정,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서는 아직
도 고성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성장률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붕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
가 발생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
다. 연구원은 중국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근 중국의 물가급등은 돼지고기 등 식
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나 공산품 전반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감안한 단위
노동 비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생산요소 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
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연구
소의 분석이다. 

Fig. 3. Two news of similarity 31%

또한 Fig. 3과 같은 기사 쌍은 유사도 31%로 판정한 것인데 

기사 내용 중간에 부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존재하여 

표절로 의심 받을 만한 쌍이지만, 두 기사 모두 외부의 특정 기

관의 연구 발표 내용을 인용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

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기사의 자체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들 방법들 중 본 논

문에서는 탐색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빈도를 이용하여 전혀 유

사하지 않은 문서를 걸러내었다. 또한 표면 정보의 민감성을 완

화하기 위해 어근/어간의 품사열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비교 횟

수의 감소를 위해 문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대명사, 부사, 기

호의 비교를 제외하였으며, 단어의 경계문자만을 비교하였다. 

이들 정보와 비교 기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Needleman-Wunsch 알고리즘에 기반한 

전역적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자체 생산된 기사를 

엄격히 분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유사한 내용

의 기사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실험을 위해 사용된 기사는 주요 몇몇 

신문사였으며, 특정 시간대에 게시된 매우 작은 량을 기사였을 

뿐이다. 또한 추출한 기사는 무작위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논문

에 언급된 인터넷신문사들의 자체 생산량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장기적

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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